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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 재벌가 친분 여전하네…'대림 4세'  이주영과 찰칵

등록 2026.05.11 16:00:03  |  수정 2026.05.11 17:10:33

[서울=뉴시스]이서진과 DL그룹(전 대림그룹) 오너가 4세인 인플루언서 이주영(사진=SNS 캡처)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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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DL그룹(전 대림그룹) 오너가 4세인 인플루언서 이주영이 배우 이서진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11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주영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주영은 이서진을 응원하기 위해 그가 출연 중인 연극 '바냐 삼촌' 공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은 2000년생으로,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의 손녀다.

그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 중이며, 인플루언서 겸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드래곤과의 친

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서진은 이번 작품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도전했다. 연극 '바냐 삼촌'은 오는 31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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